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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합작의 신기원

 — 김동진 작곡 <가야금 협주곡>을 중심으로 —

 

나    운   영

    만인의 주시 가운데 발표된 김동진 씨의 <가야금 협주곡>은 국악기와 양악기의 합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양의 작곡가 가운데서도 바르토크 같은 사람은 4분음을 적당히 사용

하여 헝가리 민속음악과의  악기조율상에 있어서의 난문제難問題를 원만히 해결 짓고 있음으로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까지 국악인들은 순정률에 가까운 국악기의 조율법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

던 것인데, 가야금을 일단 평균율로 조율해 놓고 잔가락에 있어서만 때때로 미분음을 살려서 국악의 독특한 맛

을 잃지 않게 한 것은 확실히 효과적이었다.

    수년 전에 나는 「국악개혁론 7개조」 가운데서 '국악은 먼저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율법은 일단 평균

율로 통일 시켜 놓아야 한다'고 역설한 일이 있으나 이제 와서 이것이 실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로써 국

악기의 특수주법에서 오는 묘미와 원색적인 음색에서 오는 친근감 등등을 살려 민족음악 수립이란 공동목표를 

향해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금번의 작품을 듣고 몇 가지 느낀 점을 말한다면, 첫째로 가야금 3대를 사용하여 같은 멜로디를 제주

齊奏케 한 관계로 서로 박자가 어긋나서 마치 3연음부의 리듬과 같이 들려진 것과 음정이 서로 맞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연습 부족의 탓도 있겠으나 본시 가야금 1대로는 소리가 작아서 관현악과 균형

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주케 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마이크를  달리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편

성의 관현악을 사용하여 어디까지나 가야금 한 대로만 연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작품 자체가 가야금의 특수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더욱이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등 우리 고

유의 장단이 서양풍 장단에 깔려 별로 흥미 있게 들려지지 않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악기 

자체의 결함에서 오는 점도 없지 않을 것이나 만약에 작곡자가 <가야금 협주곡>이라기 보다  <가야금을 포함한 

관현악곡>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면 납득이 될 수 잇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좀 더 국악장단을 살

렸으면 「멋」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선율법과 더욱이 화성법 그리고 가야금을 포함한 관현악법 등에 대하여는 작곡을 전공하는 우리 모두

가 장구한 시일을 두고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해결 지어야 할 문제이므로 언급을 보류하려 하나 다만 좀 더 자연

발생적이 아닌 새로운 선율과 화성으로 작곡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형태로서는 재래의 국악과 비교적 흡사

하여 현대성이 희박하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창작적 가치가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까

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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